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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란전쟁은 한-일-필 안보협력 강화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 발행기관: Chatham House 

▶ 저     자: Bianka Venkataramani 

▶ 일     자: 2026년 3월 18일 

▶ 개     요   

이란 전쟁으로 미국이 한국에서 사드와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중동으로 

옮기고, 일본에 주둔중인 미 해병 2,500명과 수륙양용함을 아라비아해로 

보내면서 일본·한국·필리핀 세 동맹국의 안보 불안이 커지고 있음. 미국의 

전력 재배치 결정은 한국의 대북방어, 일본의 헌법·안보 딜레마, 필리핀의 

남중국해 대응 모두에 부담을 줌. '안보 삼각형'을 이루는 한-일-필 삼국은 

지금의 위기를 오히려 공식 다자협력 체제로 격상하는 기회로 삼아야 함. 

한-일-필 안보협력은 상호접근협정 확대, 합동 해군훈련 정례화, 군수·정보 

통합을 통해 미국 의존도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미국을 지역안보의 핵심 

축으로 유지하는 '자율적 삼각체제' 구조 구축을 목표로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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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중국해 최대 섬이 될 수 있는 링양자오 

▶ 발행기관: Asia Maritime Transparency Initiative, CSIS 

▶ 일     자: 2026년 3월 19일 

▶ 개     요   

AMTI 위성분석에 따르면 중국은 2025년 10월부터 파라셀 군도에 위치한 

링양자오(Antelope Reef)에서 본격적인 매립을 재개했고, 2026년 3월 현재 

약 1,450~1,490에이커 규모의 인공 섬을 조성했음. 이는 스프래틀리의 

미스치프 암초(1,504에이커)에 필적하며, 파라셀 군도 중 최대 섬인 우디 

섬(890에이커)을 크게 상회하는 규모임. 링양자오는 2017년 이후 중국이 

남중국해 북부에서 건설한 최대 규모의 인공 섬으로, 역내 새로운 전략 

거점이 될 것으로 평가됨. 9,000피트급 활주로와 대형 항공·미사일·레이더 

시설 설치가 가능해 베트남과 인접한 해역에 대한 중국의 감시·타격 

능력을 비약적으로 확대시킬 수 있음. 나아가 주변국의 해양통제, 미 해군 

작전, 법적 지위 논의에도 장기적 파장을 미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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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athamhouse.org/2026/03/iran-war-should-boost-security-cooperation-us-pacific-allies-japan-philippines-and-south
https://amti.csis.org/antelope-reef-could-now-be-the-largest-island-in-the-south-china-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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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호르무즈 해협의 거친 파도 

▶ 발행기관: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 저     자: Nick Childs 

▶ 일     자: 2026년 3월 19일 

▶ 개     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후티 반군의 홍해·바브엘만데브 봉쇄 때보다 훨씬 

심각한 전략적·경제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음. 이곳은 전세계 해상 석유 

거래의 약 3분의 1, 천연가스 수출의 30%가 지나가는 사실상 유일한 

해로이며, 대체 파이프라인 용량은 평시 물량의 3분의 1 수준에 그침. 

이란은 대형 함대보다 지대함 미사일, 자살형 UAV, 소형 고속정과 무인 

수상정, 기뢰 등 비대칭 수단으로 압박하고 있으며, 미 해군 호송작전도 

좁은 해협 폭과 짧은 경보시간 탓에 위험도가 매우 높음. 결국 장기적인 

‘해상 반란’과 잔여 기뢰 위협 속에서 에너지·해상 교역 불안과 보험·운임 

비용 상승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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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트럼프, 시진핑, 그리고 전략적 진정 

▶ 발행기관: Foreign Affairs 

▶ 저     자: Ryan Hass 

▶ 일     자: 2026년 3월 20일 

▶ 개     요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미-중은 겉으로는 서로 거친 수사와 상호 비난을 

주고받지만, 실제로는 2025년 부산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관세전 확전을 

멈추고 희토류·핵심광물 수출통제 일부를 완화한 합의와 같은 ‘전략적 

진정(strategic calm)’의 창이 열려 있음. 미국은 아시아에서 직접적인 

군사 충돌을 피하면서도, 경제·기술·이념 경쟁을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지속하는 ‘제한된 경쟁모델’을 추구하고 있음. 다만 트럼프식 거래주의와 

지도자 간 개인외교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동맹 간의 신뢰가 약화되고, 

중국의 회색지대 활동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동맹과의 조율, 

위기관리 채널 제도화, 레드라인 명확화가 우선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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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iss.org/online-analysis/online-analysis/2026/03/choppy-waters-in-the-strait-of-hormuz/
https://www.foreignaffairs.com/united-states/trump-xi-and-case-strategic-calm

